
GIST, ‘농게 눈 닮은 카메라’, 
‘모르는 데이터 식별 AI’ 성과 전시  

- 2023 대학민국 과학기술대전에 우수 연구성과 2점 전시 및 시연 
- ‘농게 눈 모방한 수륙양용 카메라’, ‘모르는 데이터 구별하는 AI 기술’ 선보여 

▲ GIST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참
가해 우수 연구 성과물을 전시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참가해 우수 연구 성과물을 선보였다. 

GIST는 기관성과관 B구역에 부스를 마련하고 ‘360도 전방위 촬영 가능한 초소형 

수륙양용 카메라(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민 교수)’와 ‘물체인식 지능증강 프레임 

워크(융합기술학제학부 이규빈 교수)’ 연구 성과물을 관람객에게 소개하고, 직접 체

험할 수 있도록 전시했다. 

송영민 교수 연구실의 ‘360도 전방위 촬영 가능한 초소형 수륙양용 카메라’는 농게

의 돌출된 겹눈 구조의 눈을 모방해 사방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카메라는 360도 전방위 촬영과 물 안팎의 환경에서 동시에 촬영이 가능하다. 또

한 기존 광각 카메라의 왜곡을 완화하며 전방향/전천후 영상 처리가 가능해 자율주

행의 물체 인식 및 VR‧AR 등에 활용이 기대된다. 



▲ 360도 전방위 촬영 가능한 초소형 수륙양용 카메라 부스(송영민 교수 연구성과) 

이규빈 교수 연구실의 ‘물체인식 지능증강 프레임 워크’는 학습한 적 없는 모르는 

데이터를 구별해 내는 인공지능(AI) 기술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하는 사람과 달리 정답을 찾도록 학습된 인공지능은 답을 

몰라도 이와 유사한 값을 정답으로 인식한다. 학습 데이터에서 없었던 새로운 물체

를 인공지능이 자각하고 기존의 인공지능과 연계해 지능을 증강시킬 수 있다.

▲ 물체인식 지능증강 프레임 워크 부스(이규빈 교수 연구성과) 



임기철 총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을 통해 GIST의 우수한 연구 성과물을 시민

들에게 알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은 GIST

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과학기술 연구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 연구재단 주

관으로 과천 과학관에서 ‘세상을 바꿀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주제로 11월 9일(목)부

터 12일(일)까지 열렸다. 

올해는 국가 R&D 투자 6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분야별 R&D성과를 종합한 성과 전시

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 50개 기관이 참여해 우수 연구성과 전시, 

포럼·세미나, 대중과학강연, 사이언스 캠프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